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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하나인 자살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거주지역환경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연구이다. 일부 광역시의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4,509명으로 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환경 인지 여부, 자살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지역환경이 좋은 지역의 청소

년은 1,805명, 좋지 않다고 인지한 지역의 청소년은 2,704명 이었다. 자살생각은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12.9%, 거주지역환경이 좋은 경우는 8.8% 이었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OR=1.40, 95% CI=1.14-1.71)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거주지역환경에 대한 참여형 지역주민프로그램

을 통해 거주지역환경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의 청소년에게는 물질적, 

정서적 융합적 지원을 통해 자살생각을 낮추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청소년, 융합, 거주지역, 환경, 자살생각여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among some adolescents. The G city 4,509 people which is suitable for this 

research at was aimed against the adolescents among the survey data collected. On the area neighborhood 

environment recognizes was good 1,805 people, was not good was 2,704 people. Suicidal ideation was where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was bad 12.9%, good 8.8%. And in multiple logistic analysis, neighborhood 

environment was bad more significantly likely to be Suicidal ideation (OR=1.40, 95% CI=1.14-1.71). 

Therefore the residential zone environment needs to be monitored through the participation style local 

resident program. And it is regarded to find the plan that it lowers the suicide idea through the material 

and emotional converge support to the youth on the area where the residential zone environment is unable 

to be good in the national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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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4년 10만 명당 3.7명에서 

2014년 4.5명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청소년의 사망원인으로 고의적 자살이 2위를 차

지하였다[1]. 또한 지난 1년 동안‘자살에 대한 생각이 자

주 있다’로 응답한 청소년이 4.6% 로 조사되어 사회적 충

격을 주고 있다[2].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로 연

결될 수 있어[3]. 자살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4]. 특히 자살을 생각해 보았거나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

이 있다면 9년 뒤에 생존한 경우의 44%는 자살 재시도 

경험이 있었다[5]. 청소년은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시기로[6]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요구하는 역할과 학업성취를 위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역

할에서 영향을 받으며 발달단계를 거치게 된다.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해체가족 등을 포함한 다

양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극단적 긴장감과[7] 학업에 대

한 부담감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살시도로 이어지

기도 한다[8] 또한 저소득 계층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높

아 경제적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

거주지역환경은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거주하는 지역은 목표를 위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집합

체로서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

년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어 거주하

는 지역의 생활권을 벗어나기 어렵다. 거주지역 환경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모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

는 특성도 있다. 하지만 거주지역 환경이 깨끗하고 원하

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거주지역의 환경은 개인의 자유

로운 선택보다는 이미 선택 받은 불평등한 환경에서 청

소년은 생활하게 된다. 특히 빈곤층은 주거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 이주하게 되고 거주지역에 따라 안전하지 못

하다고 인식하거나 낙서와 쓰레기가 많이 있는 등 쾌적

하지 못한 환경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청

소년은 학업 성취도와 행복감이 낮으며 우울감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1,12,13]. 또한 질병 발생이 높고 신체적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며 폭행 등의 발생이 높다

고 알려져 있다[14]. 

청소년의 자살 생각여부의 심각성이 알려져 있지만 

주로 다양한 스트레스 및 관계적 요인을 보는 연구가 있

고, 거주지역환경이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신이 인지한 거주환경을 

알아보고 거주지역환경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거주지역 환경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알고 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시행된 2013년 G광

역시 청소년 마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

는 교육청에 협조 의뢰를 하였고, 선정된 학교 및 학급별

로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

된 설문지 중 본 연구에 적합한 청소년은 총 4,509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도구

거주지역환경의 조사는 청소년 마음건강조사 문항 중 

‘학생이 사는 동네에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있나요? 

에 대한 응답여부를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자살생

각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

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 문항을 ‘예’, ‘아니오’ 로 구분

하였다. 자살시도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실제 자살시도

를 해 본적이 있는가요?’ 문항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

였다. 자살간접경험 여부는 ‘학생의 친구나 친척(가족) 

중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는가요?’ 문항을 ‘예’, ‘아

니오’ 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은 ‘남학생’, ‘여

학생’ 으로 구분하였고, 학업성취도 및 경세수준은 ‘중 이

상’, ‘중 이하’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요인인 가족관계, 친

구관계에 대해 ‘좋다’, ‘나쁘다’ 로 구분하였다.

건강행태 중 음주여부는 ‘최근 30일 동안 적어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 흡연여부는 ‘최근 30

일 동안 1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질병여부는 ‘현재 오랫동

안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문항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20.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p<.05에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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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eighborhood Good Neighborhood Bad

χ² p-value1,805 40.0 2,704 60.0
N % N % 

Gender Male 819 45.4 1,195 44.2 163.032 <.001

Female 896 54.6 1,509 55.8

Academic achievement Mid-High 1,198 66.4 1,704 63.0 5.307 .022

Low 607 33.6 1,000 37.0

Economic status Mid-High 1,553 86.0 2,184 80.8 21.182 <.001

Low 252 14.0 520 19.2

Drink alcohol Yes 215 11.9 381 14.1 4.480 .035

No 1,590 88.1 2,323 85.9

Smoking Yes 106 5.9 170 6.3 0.323 .612

No 1,699 94.1 2,534 93.7

Disease Yes 747 41.4 1,213 44.9 5.317 .022

No 1,058 58.6 1,491 55.1

Relation with parents Good 1,715 95.0 2,506 92.7 9.882 .002

Bad 90 5.0 198 7.3

Relation with friends Good 1,769 98.0 2,622 97.0 4.577 .036

Bad 36 2.0 82 3.0

Relation with teachers Good 1,750 97.0 2,592 95.9 3.639 .064

Bad 55 3.0 112 4.1

<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eighborhood environment

였다. 대상자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역간 일반

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거주지역 환경 여

부와 특성에 따라 chi-sqaure test을 실시하였다. 자살시

도 현황에 대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하였고, 거주지역

환경과 자살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 환경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거주지역환경이 좋다고 인

지한 청소년은 1,805명이었고,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다

고 인지한 지역의 청소년은 2,704명으로 총 4,509명이었

다. 거주지역환경이 좋다는 남학생은 45.4% 이었고, 거주

지역환경이 좋지 않다 는 남학생은 44.2% 이었다(χ

2=163.032, p<.001). 학업성취도는 거주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37.0% 이었다(χ2=5.307, p=.022). 경제수준은 중 

미만 인 경우 중 거주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19.2%로 

거주환경이 좋은 경우인 14.0% 보다 높았다(χ2=21.182, 

p<.001). 음주를 하는 경우는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14.1%로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11.9%

보다 높았다(χ2=4.480 p=.035). 흡연을 하는 경우는 거주

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6.3%이지만 거주지역 환경

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0.323, p=.612). 질병이 

있는 경우는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44.9%이

었고 거주지역환경이 좋은 경우는 41.4% 이었다(χ

2=5.317, p=.022). 부모관계가 좋은 경우는 거주지역환경

이 좋은 경우로 95.0% 이었고, 거주지역 환경이 좋지 않

는 경우는 92.7% 이었다(χ2=9.882, p=.002). 친구관계가 

좋은 경우는 거주지역 환경이 좋은 경우가 98.0%, 거주

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는 97.0% 이었다(χ2=4.577, 

p=.036). 선생님 관계가 좋은 경우는 거주지역 환경이 좋

은 경우가 97.0%,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는 

95.9%이었고 거주지역 환경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χ2=3.639, p=.064).

 

3.2 자살특성

자살생각은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12.9%

로 거주지역환경이 좋은 경우인 8.8% 보다 많았다. 자살

시도경험은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23.7%로 

좋은 경우인 15.2% 보다 많았다. 간접자살경험은 거주지

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8.4%로 거주지역 환경이 좋

은 경우인 6.6% 보다 많았다<Table 2>. 

 

3.3 자살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거주지역간에 각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을 투입하

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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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eighborhood Good Neighborhood Bad
1,805 2,704

N % N % 
Suicidal ideation Yes 159 8.8 350 12.9

No 1,646 91.2 2,354 23.7

Attempted suicide Yes 23 15.2 80 23.7

No 128 84.8 258 76.3

Suicide accident in neighbor Yes 115 6.6 221 8.4

No 1,631 93.4 2,404 91.6

<Table 2>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of Suicidal according to Neighborhoo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R  95% CI p-value
Academic achievement Mid-High 1  <.001

Low 1.31 1.15-1.69

Economic status Mid-High 1  .002

Low 1.42 1.13-1.79

Drink alcohol No 1 .039

Yes 1.31 1.01-1.69

Disease No 1 <.001

Yes 0.68 0.56-0.68

Relation with parents Good 1  <.001

Bad 2.56 1.91-3.44

Relation with friends Good 1  <.001

 Bad 4.39 2.93-6.57

Neighborhood environment Good 1  <.001

Bad 1.40 1.14-1.7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moking, Disease, Relation with teachers

<Table 3>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과 같다. 학업성취도가 좋은 경우보다 나쁜 경우가 1.31

배 (P<0.001)로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수준

이 낮은 경우가 1.42배 (P<0.002), 음주를 하는 경우 1.31

배(P<0.039)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관계가 

나쁜 경우 2.56배(P<0.001), 친구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

가 4.39배((P<0.001)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

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1.40배((P<0.001) 자살생각

이 유의하게 높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지한 거주지역환경이 자살생각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연구되었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청소년마음건강조사는 G광역시에서 시행되

었다. 연구결과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지한 경

우가 좋다고 인지만 경우보다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

살을 생각하였으며 유의하였다. 거주지역환경의 무질서 

개념에서 발달단계 관점에서 본 청소년이 인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15]. 이러한 환경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16]

인구학적 요인인 학업성적과 경제상태는 청소년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학업성적이 낮

거나 경제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

었다[17].

학업성취는 대학 성취와도 관련이 있어 자살을 생각

하는 경우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미래

에 대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18]. 

특히 입시 및 취업과 관련하여 불완전한 미래를 생각하

게 되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를 갖도록 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경제상태는 소득이 낮은 지역의 경우 정

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19]. 경제상태로 인해 

거주한 지역의 구성원들과 상호유대 관계가 적고 스트레

스에 대한 방어기제가 취약할 수 있다. 지역 간 공간 정

보를 활용한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을

수록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청소년이 많고 자살

률이 높았다[20]. 따라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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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건강행태 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음주할 경우 

자살 시도 위험이 2.4배 정도 높았다[21] 특히 의존형 알

코올성 청소년은 9.3배 자살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2]. 또한 의존형 알코성올 청소년에 대해 단정하기에는 

연구가  부족하지만 음주 시작 연령이 낮을 수 록 자살시

도가 유의하다고 보고되었다[23]. 청소년의 음주는 제도

상 허용되지 않지만 음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제도상에도 심각한 일이며, 음주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로 자살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와 음주시작 연령을 높이기 위한 

음주위험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부모와의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신체적, 정신

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안정감을 주는 중요 요인이

다. 본 연구에서 부모관계가 나쁘면 자살 생각이 높았다. 

가정폭력을 받은 청소년은 분노 조절의 문제가 생기고 

자살 생각과 자살시도가 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4]. 이러한 가정환경은 갈등의 관계로 이어지고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소외감을 느

끼게 되고 자살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안정적이

고 소통하는 부모관계는 자살위험성을 낮춘다고 보고되

었다[25]. 본 연구에서 좋지 않는 친구관계는 자살생각이 

높았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상호 교류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친밀감을 통한 애착관계 형성이 

소외감을 덜 느낄 수 있다[26]. 또한 자살 생각을 낮추는 

보호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거주지역의 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자살

생각이 높았다. 거주지역 환경 중 쓰레기나 휴지가 많은

지를 보는 물리적 무질서 및 동네 무질서는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19,23]. 거주지역 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낙인감과 낮은 자존감을 초래할 

수 있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16]. 이는 낙인된 

물리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의 무기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환경이 열악할수록 가

정폭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

다[28,29].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환경에 사는 청소년

은 친구관계 및 부모관계가 불안정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

고, 이러한 관계성의 문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어 자

살생각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거주지역 환경은 개인

의 노력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인지

하는 좋지 못한 환경의 개선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낮출 

수 있고 이러한 불안감의 감소가 소외감을 덜어주고 심리

적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환경의 개

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참여형 지역

주민 프로그램을 통한 거주지역 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역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에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만족감

과 긍정적 자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환경을 보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횡단적인 연구로 시행된 한

계점이 있다. 또한 자살생각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을 설

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우

울 등의 심리적 요인을 보는 연구는 보고되었지만 청소

년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보는 연구로서의 의미

를 가진다. 향후 거주지역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한 청소

년 자살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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